
- 1 -

10월 12일 <SBS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- 기상청은 재난대응 목적과 일관된 규격으로 드론 구매사업을 추진하였음

- 국가계약법과 장비 구매업무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음

- 사업기간 내 규격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고, 특정 업체에 유리한 업무추진 없이 

공정하게 처리되었음

【 보도내용 일부 발췌 】

<비행고도 2.5→1.0km로 갑자기 낮춘 기상청... 오락가락 드론 입찰(2020. 10. 12.)>

① 오락가락한 기상청의 규격변경이 논란을 자초했다...

② 기상청은 조달법상 입찰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표준성능을 맞추기 위해 

최대 비행고도를 2.5km에서 1km로 낮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

③ 기상청은 무게가 무거운 광학 30배줌 카메라를 반드시 부착할 것을 입

찰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.

④ ...결과적으로 B 업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입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.

⑤ ...규격을 만족하지 못해 입찰된 기업은 없습니다.

① 기상청은 사업추진 시 계약상대자와 관련 있는 모든 입찰과정에서

사업명과 규격을 변경한 바가 없음

○ 기상청의 오락가락한 사업방향이 문제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
- 기상청은 추가경정예산 요구 시부터(‘19.3~) 드론 도입의 목적이 
재난대응용임을 일관되게 설명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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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최대 비행고도 관련 내용은 국가계약법 및 조달절차에 따라 

입찰제안 전 사전 규격조사과정에서 2개 업체 이상의 공통규격을 

근거로 작성한 것임

○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보고 기상청이 최대 비행고도를 1km로 
낮춘 것이 아니며, 입찰제안 전 사전 규격조사과정에서 2개 업체 
이상의 공통규격을 근거로 작성한 것임

※ 국가계약법에서 일반경쟁은 특정업체 규격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어,

입찰전 2개사(社) 이상의 규격을 참조하여 공통규격으로 조달발주

규격항목 A업체 카탈로그 B업체 카탈로그
비행고도 최대 2.5km 최대 1.5km

○ 따라서 기상청이 입찰제안서를 낸 업체들의 표준성능을 맞추기 
위해 최대 비행고도를 1km로 낮춘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
③ A와 B 업체는 모두 입찰제안서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드론에

광학 30배줌 카메라를 장착하겠다고 제안하였음

※ A, B 업체가 제출한 입찰제안서 내용

규격항목 A업체 제안서내용 B업체 제안서내용
카메라 규격 FHD, 광학 30배줌 FHD, 광학 30배줌

○ 따라서 B 업체만 광학 30배줌 카메라를 부착하겠다고 제안서를 

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

④ 위 내용과 같이 기상청은 사전 기술규격 조사 시부터 기획재

정부 계약예규(정부 입찰·계약 집행기준)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

사업을 진행하였음

○ 따라서 기상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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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이 사업은 두 개 업체(A, B)가 입찰에 참여(’19.10.)했으며, 국가

계약법에 따른 조달청 평가결과 A 업체가 최종 계약자로 선정

(’19.10.)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음

○ 따라서, 입찰된 기업이 없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


